
OPEC, 대립 첨예화로 양분 가능성
사우디 중심 증산파와 이란 중심 반대파 대립 … 사우디 100만대럴 증산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첨예한 갈등만 노정한 채 석유 생산 확대 합

의에 실패하면서 OPEC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월9일 보도했다.

OPEC 회원국들은 6월8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석유 증산 문제를 논의했지만 사

우디를 주축으로 하는 증산파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간에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사우디의 알리 알-나이미 석유장관은 회의가 끝난 뒤 “사상 최악의 회의 가운데 하나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의견충돌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 등은 하루 석유 생산량을 이전보다 150만배럴 늘려 3030만배럴로 확대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며 쿠웨

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동조했다. 3030만배럴은 세계 석유 공급의 33% 수준이다.

그러나 이란을 비롯해 알제리, 앙골라, 베네주엘라, 에콰도르, 리비아 등은 반대했다.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부진하고 중국도 신용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수요가 늘어날지 의심된

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와 나이지리아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OPEC의 분열은 빈부 차이 때문으로, OPEC 회원국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나라들은 증산하고 싶어도 능력

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우디는 독자적으로 하루 100만배럴 가량의 증산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

디는 공식 생산쿼터가 하루 800만배럴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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